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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시  

 학  규

1. 리말

우리 시 에  하지  라고 하  취지  들  다. 에 도 마 가지 지 

근 < 하라>1)라    프랑 에   트 러가 었고 그  우리에

게도 개 었다.2) 우리에게 그  어  도  미  가 지 하게   없

, 계   해에 해 하라고 한 그  우리 라에 도 트 러가 

 것 같지  다.  한  경우  보  고 진보라  도 그러한  

원   에 한  하  경우가 거  없  지도 다. 근  

  집  쇠고  질에 한 ,  식생  원  다.  과거

 도  내  러싼 것 었다. 트 에 한 가 계  

  1960-70 에도 트  었  한 에   가 없었다. 게다

가 내  에 한 도  원  보편  경우가 거  없고,  비  등

 었다.    

 근 우리에게  가  많   듯  삭 라  심리학 3)들도 많  

고 다.  체  개  간 계에 한 것들  라 보다   다루  

개     사  하고 다. 심리학에   “어

 사람에게 상  주거  그 사람  몰 내     상태”4)라고 한

다. 개  원  에 해 도 그 게 볼  지 지만, 어도 러한 

  < 하라>에  말하     없  것 다. 그   

에게 상  주거  몰 내라고 주 하   니라  시하  에 항하  사

  하고  다. 

그러한 사  가 니라 개   비 한 감 에 한 들  가 5),  

심 었  주  학계에  감  재 견한 거  람직한 라고 볼  다. 그 에  

그런 상  감   체  쇠퇴에 하  것  보  견해6)도 고, 리 러  

실드  < 리  마 : 간 감  상업 >7)  <감 동>8) 럼 상업주  원에  

1)  에 , 근 , < 하라>, 돌 개, 2011. 

2) 마 ,  , <  그림 >, 삼 , 1999에  말하  도 같  뜻 리라. 

3) 가   드 ,  , < :욱하  간에 한 >, 미 어 , 2007; 트 , 진 , 

< >, 민 , 2007. 해리엇 러 , 태 ‧  , < 엇  여  하게 하 가>  여   

 상  니라 단지 여  상  한 격심리학 다. 

4)  랏 , 민경   , < 심리학>, 시그마프 , 2007, 159쪽. 

5) 에  1970 , 한 에  1990  행했다.  

6) J. M. , 신‧  , <감  거시사 학>, 신사, 2007, 283-284쪽. 그러    

그  것 다. 

7) Arlie Russel Hochschild, The Managed Heart: Commercialization of Human Feeling, University of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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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하  견해도 다. 감 동 란 동 들  비 하여 에게  감  억 가 미

고 고객  비 한 상 에게  우  감 만  타내  한다  것 다.  가

 학 에 도 마 가지다. 본    상업  것 라고 보  경우에

 감  상업 가 민   원 지 다. 

우리도 그런 감  상업  상당  하여 근 우리  감 도 고  듯 보 지

만 근    TV 등  공개 상에   하  프 그램들  어

고  것  보  여  우리에게  가 많  듯도 하다.  우리 라 가 폭  

 상  우  에 한 것 라  통계    듯  보 , 가 폭  

죄가 니라 가 라  통  식에 해 피해  본   웃  신고 도  

낮  결  피해  한  하고, 가 폭  욱 가한다. 특  가 폭 에  

청 들  폭  학습하여 사 폭   한다. 러한 가 폭  등에 한 

 TV 등  공개 가  미한 라고  할  없지만 TV 고  상업주

 얼마  한 것 지 심 러운 도 없지 다. 튼 가 폭  경우에도 

 가   원  지 고 , 가 폭   1  과   삭  

타 고 다. 

 삭 라고 하  경우 한  만  니라  도 많  것  보  

에 도 마 가지  듯하지만,  비  보  한  경우가 지 지 겠다. 

 가  도 에  다루   없지  지만 한  경우에 욱 많  주 

볼  다  것 다. 특  에  달리 한  병에 한  한 에  많  볼 

   그만  그러한 가 라  것  뜻하  것 지 다. 

그런  한  병 같  것  개  특  질병 가 니라 시  내지 민  보편  

상 도, 그것  다루  들   개  에 하고 어  하다  

 다.  그 원  가  계  심  한 사  것 어  사 (私憤)  하 라고 

볼 도 지만, 가  계에   그 가 보편  가  에   것  

니라 한  특  비민주  가  에   것 라고 하   공  상 어  

하거   사 만  삼 지  가 없다. 특  근에 고  청  

병  시지 에  비   사 병 다.9) 

한  병에 한 연 가 시  1970    한  민주주  운운한 신 시

 탓 ?10) 여하튼 그 후 2000 에  그 연   변 하  시 에 하

 새 운 한 상 라  식   맞  한  극복 리,  그보다 한   

라   타 고 다. 그러  그러한  한 체  개  재 하여 극

복한다  식  니라, 한  병 라  상에 한 사  원  비  에 근거

한 것 어  할 것 다. 게다가 한  병  특별  한   가 라고 볼 것  

니라 사   하  보고 그것에 한  강 하  것  지 ?  

  취지  사  가 한 한 억 하고 공  게 가지라고 하  것 므  에

 말한 < 하라>  같  맥락  다. 그러  동시에 사  원  단  개  

못  격  망 탓  니라 사  탓 라고 보  한다  에  사  공  

California Press, 1983. 

8) 리 러  실드, 가람 , <감 동>, 매진, 2009. 

9) < 계 보> 2011. 7. 14 보도에 하   병 비  4%에 비해 고 생  병 생 비  8.1% 고, 

그 원   학업  82.2%  지한다.   

10)  한  병에 한 연 가 신과 다  뜻  니지만 그  별도   필 가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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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  하  것 도 하다.  든 사  그 다  것  니다. 사 에  가 폭

 하  것과 같  못  ,  사 (邪憤)   많 지도 다. 그러  그것

 못  역사  산 거  사  결과라  공  원에  보 할지도 다.  

그런 원에    우리 시  에 한  사  원리  실험  검 하

 것  다. 라  가 한 한 격심리학    에  재검 하지 다. 그

보다 사 심리학  가 필 하다고 생각 지만 한  사 심리학 라  것  다  미

 것 어  사 학 내지 사 과학  라 보다도 격심리학  집단  도에 

그쳐 역시  에  취하  가 니다.   한  병  다루  학  

‧ 학  원  도 마 가지다. 가  한  통   에  비  것

  상식 도  비 한   학 들  그 지 다고 보고, 도리어 

에   극복하     강변하   등  재  하

 경향  다. 학에 도 마 가지여  가   근  시한 니체  빌어 

 극복하  주  하고도 다.  에  그런  들   비 하

고 거 하  어   에 지 고   개하고  한다.11)    

2.  , 사 과 공 , 

심리학에   가 별 지 고 같  것  다루어지지만  언어 감각

 어  도 다 게 별할 필 가 다고 본다.   공  것 고  사  것

라  별 다. 그러   지극  주  별   니 하에  라  낱

말  공  것과 사  것  포함하  말  사 하고 라  낱말  주  심리

 어 만 사 한다.   

심리학에  ( )  개 과 개  특 한 계에 만  감  보고  가

한 한 그것   다 12) 하  것  람직하다고 보  에 거  사  

에 해  마  그런  같  것   없  듯   다루지  경향  

다.  격심리학   사 심리학에 도 마 가지 경향  타  랍다. 그런 

탓 지 < 하라> 식  에 해   심하다. 에 도  통 어  

할  감  보   삭 라고 할 뿐 공  하라고  가 지 다.13) 

에 해 < 하라>   “  들  어  감 에 라 보다  여  지

 생겨났다14)”고 한다. 그 여 지란 “어  에도, 어  신에게도 복할  없  

간  .  신   니라 간  라   걸고 여해  한

다”15)  것 다. 러한 지  감  니라 지  내지 에 한 것 지 다.16) 그 

11) 내가 라고 하  것   도그마만  니라 학  도그마도 포함한다. 학 란 원래 

 도그마에 항하  해 생겨  것 었 ,  학  체가 도그마가 었다. 러한 도그마  상

 한 과 같  학  원에 도 경쟁  열한 에  욱 강 하게 타 다.  극복하  해

  학  특   공 에  워  한다. 학  체만  니라 학   맥  학맥 

도 워  한다.  

12) 에   과  낳   건  도 포함 다. 한  간 계  향상시킬  고, 

과 지  여  계 가 도 하 , 상에   많  몫  얻  도 다.  

13) 가   경우   ,  , < 내지  연습>, 21 , 2011; 독  경우

 마  그 브, 만  , <  감>, 1996, 란

14)  에 ,  , 18쪽. 

15) 같  , 19쪽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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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에도 감   하  어 울 도 겠지만   단에 

해 하게 다고  할  없  것 다. 여    냐 감 냐  쟁

  필  없 ,  가지  한다고 보  할 것 다. 근 감  시하  

학  경향  생겨  것  람직한 지만, 그 다고 해   시해   다. 

특  감  시  경향   우리가 가  주 하   체  강 에   것

라  단  험할 도 다. 1

한 에  어도  가지가  그   계  보 다. 에  보 듯  우

리 시 에  사  , 공 (公憤)  (義憤)  어진  사  , 사 (私

憤)  많 다고 볼  다 ,  사람들  사  에 해  심해진  

개  에 해  심  진 탓  것 다. 고   사람들  그런 사람들  

라고 다.17) 그 다  우리 시   시 라고도 할  지 겠다. 사

간   해결에만 심  집 하  심리학 들    라고 보   시

 들도 에 하  들 지 다. 

내가 근 하  학에 도 공  보  어 운  사  쳐  상 탑 라  말 신 

탑 라고 해  할지  지경  었다.  학생운동  사라진   학생들

 얼  욱 어지고 걸  욱 빨라지  말 마다  어  것  통해 실감

할  다. 과거보다 사람들  만 가 욱 들어 고 편하게 만    도 

 어 다. 미 학   운 사색 공간  니다. 겉  보 에  

들  다. 도 도 만원 고 연 실도 항상   다. 그러  도  

  비 한 취업 , 연 실   공   산에 여  없다. 학생  

 들 신   에  다.  

게다가 들  내고 다. 학생들   가 낮 , 취업    어  낸다. 

들   쓰 에 시달   낸다. 라고 하  들지만  하루   

들 다.  어보  다  것 다. 그런 그들에게 공   거 하  

내 사래  다. 도  연 실  어  집  식당    에   

 쯤   해 다. 학생들  주  하  상  고 하   학

다.  가  타  들    지만 언    타  에

게  주 들   한 다. 어   통  에  그런  

듣  싫어 가  탄다고 하  가  타  들  얼 도 가  마 가지

다. 리 드러운 들도 운  할   해 다. 그래    가  타

 극도  싫어한다.  

 하  들과 학생들   피하지만  학생 각각  신들도  피하

게 다.  상 다.  하  상도 상  지만 하  신도 상  

 마 가지다. 그래  결   싫어하고 신도 싫어하게 다. 에게 만  

갖고  계  지하  들어진다. 그래  들과  우   학생들과  도 

 들다. 그 결과 간 계  지극  한 가 에게 집 고  과도한 본  

가  타 고 들 사   학생 사  지   없어진다. 특별한 

 연  갖  집단  학   에 운 공개  쟁도 없어진다. 

16) 감 도  과 리   없다. Antonio Damasio, The Feeling of What Happens, Harcourt 

Brace, 1999. p. 55.  

17) 리 프 , 만 , <  주 에게 보내  편지>, 미래 , 2012, 50쪽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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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  보여주  것  집단  주  움직여지  학 거다.     

  개별  상 , 그리고 (주 )  라고 보 도 지 겠다. 

 재  러싸고 어지  쟁탈 에  생겨  개  라고 할 ?  사  

 하  한 타   신    사라지고 다. 살 가   

들어 도  사 , 타주 지 못하고 도리어 개 , 주 한다. 

사실 만  니라 든 것  주 고  상 니 특별  만   

닐지도 다. 니 우리 시 가 특별  주 라고 할  없 지도 다. 어  

시 든 하  사람   다.  시  에 동 해 당하게 타 하고 

살 가  것  간  본 고, 그 지 못하고 하  사람  살 가 가 들  

다. 하  가  역사에 빛 도 하지만 드시  그 다고도 할  없고 

그 빛  도 겹게 살  다. 

3.  

(1)  민

간  감  다 하지만 과 슬픔 그리고 공포   간 라    보

편 감 라고 한다. 그러  그  가지 에  특  가 보편 감 지에 해 란  

다.  

 여행하   것 에  얼   말 가 우리보다 훨  드럽고 

해  도 체 들   낼지 겠다  다. 우리  사하게 시 럽고 험

한 들  한 시 에 도 체  그 다. 우리보다 본주 가  달  

 경우에도 마 가지다. 본도 마 가지다. 

드시 그런 탓  니겠지만 프랑   뫼 뇌브J. Maisonnneuve가 쓴 <감 >(Les 

Sentiments, 1948)에  근본  감  하  가 다루어지지    쓴 

< 간  든 감 >에  본감  하  가 다루어진다.18) 뫼 뇌브   

 하  보  ,   싫  하  본다.19)  에 도 학 에 

라   본감  다루 도 한다. 

 학 들  본감 라  개  체  하 도 하고 20)에 라 라  

감  체가 없다  보고  하 도 한다. 가  브릭 J. Briggs  < 가 없다>(Never in 

Anger, 1970)에  트 에  체   내지 고 내  것  ‘  같  행

동’  랬다고 한다.21) 연 건  엄 한 그곳에  집단  결  해   

험한 감  간주했  었다.  러 C. Lutz  < 연 러운 감

>(Unnatural Emotions, 1988)에  태평  미 시  루 Ifaluk  말에  

18) , < 간  든 감 >, 해 집, 2011, 113쪽 등. 

19) 같  , 229쪽. 

20) 여  란 에 라 “규  사  도  습(언어  습 포함)에  여  통해 거  

거  가동  미  개 과 해  도식  루어지 … 사   개  심리과 에 태  여”하

 것  한다. Richard Shweder, The Cultural Psychology of the Emotions, in M. Lewis & J. A. 

Haviland, eds., Handbook of Emotions, Guilford, 1993, p. 417.    보편  것 지만 그

것  어떻게 하 가  각  산 다.  

21) ,  , 80-81쪽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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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내  단어들   많다고 보고했 22) 그들   말 가 드시 거

다고  하지 다.

어  역하  어 운 독특한 한 어  하 23)라고 하  한(限)도  지

만 슬픔 등  여러 감 과 복합 라  에  특 하다.  신  향한 후 , 슬픔, 허 , 

한 , 탄식 등과 같  체 과 함께 타  향한 , 주, 복  등  결합  것 다.  

보다 여 , 보다 빈민에게  하게 타 고,  , 우  사별, 

 , 생  만, 못  가 , 어   움, 결  실 , , 신, 질병, 

심, 러운 과거, 시  갈등, 본  못  격 등 다. 한  원  진행 

 병  고, 병  극복하  한  게 어 그  시간  재한다. 한  한  

 원 라거  고 한 라고 보  견해24)도 지만  원 라  것 체에 

해   갖 다  그런 주  해하  어 워진다. 

한  25) 상  하  병(火病)도 한  특  다.   본에 도 

볼  없  한 도 특  병 다. < 실 > 등  하  병  사도  경우 

지  사랑  지 못해 럽고, 꾸  많  해 고 하  등, 가 랫동  여 

어리진 병  얻어 그  사람  동  죽 게 었다  것  타났다. 그 

여  가지 핵심 상  주  , 억울하고 함,  행동 , 열감, 심, 한

다. 그리고 여  가지 신체 상  에  어 , 가슴  어리, 답답함, 가슴 뜀, 

마 , 한 , , 하 연 많 고,  상  슬픔, , ‧ , 죄 감, 

, 통‧신체 통 , 식 감 , 게 람, 집  가고 싶  동  다. 러한 

에 하  한  4-5%, 신과에  신경   20-45%가 병  가지고  

것  타   10  상 경과  만 다. 그러  한 학에  보다 많  

가 보고 다. 

병  가  많  타  집단   많  여   결  생 에 가  경우 그리

고 사 경  과   낮  집단 고,  독 었다26). 그들에

게  가 고 억울한  계  었  가 과 가  평  해 다고 하  사

 공통 었다.   

(2)  집단

한과 병    게, 빨리 어  하 냐, 계   하 냐 하   러

싼  에 라 달라진다. 개 주 고27)  평등  시하  직하고 합리

22) 같  , 81쪽. 가  게 하  사건들  연  생하   어  감 , 가 들  도

 것   했  그 지   타  감 , 플  껴지  짜  상태, 비도  행동에 

한  등. 

23)  한 어에 만 특별하게 타  상  니다. 많  언어에 하  어 단어가 없   단어  

많다. 가  란 쿤 라가 <웃 과 망각  >(  , 민 사, 2011, 230-231쪽)에  “ 듯 견한 

 신  비 함  보   생겨  고통 러운 상태”  말하  체 어 litost 다. 주  들에게 

타  리 트  한과 같  것  니지만 “고통에 복  열망  어진다.”  에  사한  없

지 다.  

24) 가   편, <한  >, 보리, 1987에  주, 동리, 태, 헌  등  들. 

25) 병  85%에게  한  어  한  병   원  다. 

26) ,  , 138쪽. 

27) 미  개 주 에  원 동    비  매우 다  도 포함 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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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도  하  미  등 에   빨리 어주어  하고 게 하  것  

다고 보지만, 집단주 고 열주 28)  주  한  사 에  , 특

 랫사람     평가   마 다.29) 라  한  병  생  

에 없다. 그러    경  사   민주 에 라  없어질 것 지 한  

 고 한 엇  니다. 특  한  병  한  고 한 질  것 럼 보  

한  (火人) 라고 규 하거  병  원  단  망  라고 보  본질

 주 에  동 할  없다. 

간  감  에  가 갖   특  타  감 에 하  경우에 도 볼  

다. 가   연극  보  타  거워하거  슬 하  연 럽게 감  

지만  경우  드시 그 지 다.  특 한 타  에 해 그것  해  할 

 지만 드시   내지     다.   내  상  주  

신  싫어하고 심  없  사람  니라 신과 가 고 가  하  사람  에

도 드러 다. 그러  그런 사람  드시 개  특 한 계가  사람  필  없

다. 냐하  심  갖  상  통  도 고 신과 계  특  료   

도  특  사항  사건  도  다. 여  공  생겨   다. 

사실 사 라고 하  것도 공   하여 생겨  것  보통 다.  공 하지 못

한 당한 우   경우  동료  도 한 행동에 해 가 생겨 다.  내 것

에 한 비하  공격   가    다.30) 그리고 그 다   

다  사람들   하  경우 다. 

그러  그런  생 빈도  열   에 해 어지고31) 열주  가 

만한 곳에 도 어지  마 다.  상   가 도  경우에  가 

니라 공포   뿐 고,  해도 하다고    경우에만  드러

낸다. 라  독재  가  사   가에  가 드러  어 다. 

공평한 우가 계 , 직업, 별 등  특별한  한 경우  집단 어 공

동   향한 공격  타   다. 그것  공 다. 라  공 과 사  원리  

별개가 니라 공  내지 라  가  다.    

(3)  뜻하  우리말  본  특

 

한 에도  타내  낱말   많다.  에도 , 개, 격, 비 강개, 

28)  직  사 (vertical society) 다. 에  것  평  사 (horizontal society) 다. 러한 

별  David Matsumoto, Unmasking Japan: Myths and Realities About the Emotions of the Japanese, 

Stanford University Press, 1996. 

29)  지역과 개 에 라  상 에 라  얼마든지   다. 특  동 과  라  식

 비  단  험하다. 냐하  본   한  니라 미 에 욱 가 운 개 주   

갖고  다. 본  경우 2  계  직후 지  단  집단주 었   든 라가 

험에 직 해  비 한 실  겪   보여주  공통  상 었다. 미  경우에도 9.11 후 집단주

 경향  보 다. 

30) R. S. Lazarus, Emotion and Adaptation, Oxford University Press, 1991.  

31) 라  지 가  가 낮  에게  하  것  보통 고 그  한 짓  다.  

  지  뜻하고 랫사람  사람에게  하  것  계질 에 한  간주 다. 

  집단  지도  함  뜻할   슬픔  공포  하지  것  다. 그런  

  에 한 규 지  경험에 한 규  니다.  랫사람도   사람도 슬

픔  지만 집단   지하  해 그  억 한다  것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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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심(忿心), (憤氣), (憤愧), 만(憤懣), (憤憤), 연(憤然), 에(忿恚), 

(憤慍), (憤惋), 울(憤鬱), 원(憤怨), 탄(憤嘆), 통(憤痛), (怒), , 

, , 에(怒恚), 여움, 염, (怒嫌), (怒號), (怒哮), , , 질, 

역 , (통) 등  고 보다 심한 경우  격 (激憤)  격 (激怒)가 다. 그 에

도 지  거  사 지 지만 과거에  사 었  많  한 어가 다. 

 , 그리고  하고  한 우리말  니라 한 말 다. ‘ ’란  뜻하

 (火)에   말 라고 보  견해도 지만,  달리 허  뜻하  라  말  

에  ‘ ’ 고, 여  란 말  다고 보  견해도 다. 

여하튼  과  한 말 다.  심  말  ‘ 한 마 ’ 다. 그리고 ‘ 하

다’  “억울하고 원통하다,  듯한  지  하고 다”  뜻 다. 한편 ‘ ’  

‘ ’  말 라고 하 32) 락 라  말에 도 보듯  ‘ ’보다도  래 에 

 뜻하  말 었 지 다. (怒)란 마 (心)과 여 (奴)  합쳐진 말  여  마

란 미  볼 도  에  경   들어 지도 다. 

어사 에   “ 하여 몹시 냄”33) 라고 하지만  ‘몹시’  할 필 가 

지 다. ‘몹시’  하  경우란 ‘격 ’  같  말에 해당할지 다. 여하튼 

란 ‘ ’과 ‘ 냄’  한 말 다. 그리고 사 에  ‘ ’  “ 한 동   미  

여운 감 ” 라고 하 34) 것  고 하   “억울하고 원통하여 냄” 라고 할 

 다. 

‘ ’과 ‘ 질’   다  말  질   가 다  미  변한다.  동 어  

‘ ’가   “몹시 언짢거  못마 해 내  ”  하여35) 보통  보다  

짙   라고 보  듯하지만, 그냥   것도 가  것  뜻하  것  보통 므

 과 가 특별  별 다고 할  없다.  언짢거  못마 함  억울하고 원통함  

뜻하   다   다. 

4.  사

(1)  

 해에 하라  < 하라>  같   많지만 래  에  가 다루

어진  없다.  리  과  에  다루어  지 심리학  사 학에

 다루어지지 못했다. 심리학에  사 학에   다루  경우에도 동 심  동감

 공감 라  심리가 하게 다루어 고 복 심   만 식 었다. 

그러   해에 < 하라>    보여주고 J. M.  체계  하듯

 동 심보다  가 과 직   다고 보  것  다.36) 동 심보다도 극

   통해     것  보통  다.   

동 심에 한 체계  연   막  러에 해 루어 지만, 그가 1912 에 

 쓴 <동  본질과 태들>   1  에 우리말    역 어37) 랍다. 

32) <신 사  어사 >, 동 사, 1971, 378쪽. 

33) 같  , 855쪽. 

34) 같  , 861쪽. 

35) 같  , 2139쪽. 

36) J. M. ,  , 213쪽. 



- 9 -

 심  합리주  학  에 만  니라 한 에 도 주  에  감

 학  시  러가 근에 마 주   것  람직한 다. 그 에도 

동 심  비드 38)   미 39)에 해 가  한 간 본  주  

다. 그런  그 동 심 란 타  슬픔에 한 연민만  니라  포함한 한 

공감  뜻했다. 

그럼에도 동 심   하 에  가 많다   미 1897  리엄 

가 < 생  살  할 가 가 가?>에  다 과 같  ‘ 심과 쟁심  동’에  

 비 다고 말한 것에  볼  다. 

 사랑과 미하고 싶  망  지 못하겠지만, 심  쟁심  당한 극에도  

 다. 마     러한  한 게 리    것 다.… 싸움  여  

 만 다 ,  말  가   다  어떻게든 살  하  것 다.40)    

러한 동  복 심과 가 다. 미   복 심  “  그 평등

한 집행 ”41)라고 했다.  프리드리  니체  <도  계보>42)에  (니체  어

 상티망   원한 도 역 다)가   복  당 한다고 보

도 역사    도 과 독  직   므  그러한 견해  

들  것  허 식  만  결과라고 했다.  니체   근 , 

 시시한 간  근  보  다.43) 

그러   극 고 동   본 니체  주 과 달리  극

고 동    주 하  가  직  계 다. 러한 주  러가 

1915 에 쓴 <도  상  상티망>에  미 시 었다. 그  “ 상티망 란 

 특 한 원 과 결과  한  가 독”44) 라고 규 하고, 그것  직  억

에 해 생겨 고 특 한 가  각과 특 한 가  단  지 에 한 심  상태(에

)라고 했다. 가  러  것  복  동 지만 동시에 복 할  없다  

감  해 그 동  억 하  마  상 라고 보 다. 러한 상티망  우리

라에  말하  한과 상당  사하다.  

그러   니체   러식 만 도 해할  없다. 엇보다도  내  

심리상태가 니라 사  원에  라보  한다.  사  당한 에 한 

감  단  보  한다. 한  상   본 니체  주 과 달리  

상   니라 사 질  규  들 다.45)   규  1776  미  

독립 언 , 1789  프랑  언 그리고   1791 에 쓴 < >46)에  

37) 막  러, 상 , <동  본질과 식>, 울산 학 , 2002; 막  러, 상 , <공감  

본질과 식>, 지식 만드 지식, 2009; 막  러,  , <동감  본질과 태들>, , 2006. 

38) 비드 ,  , < 에 하여>, 사, 1994. (원  1740)

39)  미 , 행 , < >, 비 , 2007. (원  1776) 

40) 리엄 ,  , < 생  살  할 가 가 가?>, , 2011, 39, 44쪽. 

41) Adam Smith,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, Oxford University Press, (원  1759) 1992, p. 35.

42) 프리드리  니체,  , <도  계보>, 상, 2002. 

43) 규, < 민주 ,  민주 >, 필맥, 2008, 149쪽. 

44) Max Scheler, Das Resentiment im Aufbau der Moralen, Gesammelte Werke, Hrsg., von Maria 

Scheler und Manfred S. Frings, Bern Und München, 1954, Bd. 3, S. 38.  

45) J. M. ,  , 231쪽. 

46) 톰 , 규 , <상식 >, 필맥, 2004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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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여 1948  계 언과 1966  규   것 도  

 다.  

러한  탄생  헨리  1884 에 쓴 <고 >에  말한 ‘신 에  계 ’라

고 한  에 상 한다. 여  신 란 통  가   내지 가  사  

 상하 계  비 한 근  경사  사  지  말하고, 계 란 고 평등

한 개  계  단  상징하  것 다. 한 그러한 변  트 퇴니 가 

공동사 에  사  변 라고  것에도 한 것 었다.   

(2)  계

 

래 계 에 한  경  강 에  지  계  었다. 그러   계

  사  가 주어  에도 하고  계  지 못하고 계  행

동  타 지 지  할  없다. 라  계 상  생에  식과 가 갖  

 강 하  태도가 당연  생겨 게 다.  래 마 주 에 한 주

  었다. 그러  그보다  한 것  감  , 특  라고 보  

감 사 학  근 했다. 

감 사 학  간  행  실  감  통해  가 해진다고 본다. 여  한 것  

감 란 그  개 들  내  상태  재하  것  니라, 개 들간  계 에 그리고 

개 과 그들  사  상  간  상   에 재하고, 상   체가 개   상

  변 시  것 라  다47). 특   신  닌 다  사람  당한 

 얻었다   말한다. 그러한 평등에 한 개가 계   내지  

한다. 특   평등  래하  곳에   생하고,  하  계 에 해 

고통  주    상  계 에 돌리게 만든다.    

우리  한   계  다. 그러  그 한  계  낳지 못했다. 그  엇

?  마  20    사 에  체 비  상승하고 비 등  

었 ,  신 었고, 경 가  변 어 계  타 지 못하게 었

다고 하  것  어  도 하여 해할  지도 다48). 그러  감 사 학

 계  라  감  하 계 만  니라 상 계 에 도 생할   상  

것 라고 본다.   

5. 우리 시  공

(1) 공   

에  언 한 < 하라>     한 공  한 다. 그 에  

2   지 탕 가 주 한 사 민주주  , 가  벽한 사 보 도,  

산업  , 독립  언   등  포함하  것  2008 래  프랑  

 에 역행하  것 므  프랑  사  특별한 사  경에 다. 라  그러

한 체  내  < 하라>  한 에  그  공감  어 다.  한  에게

47) 같  , 121쪽. 

48) 같  126쪽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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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에  말하  ‘ 비에트  , 린 벽  ’49) 등도 공감  어 울

지 다. 

공감  어 운 욱 한    1948  계 언에 하여  

 심  하라고 하  다. 한 에  그 계 언  그 

 규 에 한 공감 체가 하다. 여 에  한  랫동  그러한 

  주체  연합과 하게 살 다   등 여러 가지 가   

 엇보다도  식 체  빈곤  가  한 다.  

 한 들  식하  한  15개 본 라고 하  것들,  가 ‧가 , ‧

, 타 식‧동 , 체 ‧ , 상 ‧가 , 집합‧연고주 , 보 주 , 핑계‧ 가, 허 허

식, 신 별, 별, 상하 계, 지 ‧ , 질주 , 열‧학식  어  것과도 

맞지 다. 그 15개    에 한다.  한  체가 다. 

그런 한 사 에    하라고 하  것  공감  지 다. 

특  다  에  달리 가  게 타  한  본 특징  가  심  집

단주  경사  직  가  에  비  것  개  가    

리  해 다. 근 사 경  변 에 라 가  심에  핵가  심  

 집단  가 보다도 개  가  시하게 었고 에 라 식  고  것  

사실 지만 그러한 변 에 한   해  격한 상승  보여주  가

계  해체가 사  각하 다.   과 드시 립  것  니지만 

  고 하  에    고, 그   가  집

단에 만 강  도 다. 타 식‧동 , 체 ‧ , 상 ‧가  시도 가 집단주

 하지 다. 한   다  특징  별, 신 별, 빈 별, 학 별, 

신 시, 직업 별도   향   본  고 다. 

한  질주  사 , 과 비, , 귀   등  포함하  것  

해  후 고, 특  1970 에 다가 1997    지 낮

 그 후 다시 다고 보  경향50)  지만 만  빈곤  한 시  래  

통 라고 해도 과언  니다. 신 별  비 한 여러 별  그러한 빈곤에  비  

것   다.  

지 ‧  질주  별 고, 드시 한 만  특징  니라 여러 에 공

통  타지만 한 사 에  그것  하  한 다 한 경 들  하여 여러 가

지 사  낳  에  특징 다. 열‧학식  여러 원  별도  

하지 다.  

상과 같  한  특징  공   어 게 만든다. 

 

(2) 공  원리

< 하라>   “ 지 탕  본 동  다”51)고 한다.  계  든 

항  민주 운동   한  든 항과 민주  운동에도 해당 다. 

49) 에 ,  , 37쪽. 

50) , 재 , 1970  1990  간 한  가  변   감, <한 심리학 지: 사   

격>, 13  2 , 1999, 37-60쪽. 

51) 같  , 15쪽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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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‧경 계‧지 계  들과 사  원 체  맡   사   몰라라 해 도 

 , 우리 사  평  민주주  하   시  독재에 도  

다.

 여러  가, 한 사람 한 사람 ,    동  갖  란다. 건 

한 다. 내가 에 했듯  여러  가에 한다 , 그  우리   

 사, 여하  사가 다. 럴  우리  역사  에 합 하게 , 역사   

도도한  우리들 각  에 어  어질 것 다.  강    , 

   향  러간다. 여  란 닭   여우가 리  한  가 

니다. 1948  계 언  체  실 지 시한  리  보편  것

다. 만  여러  어  라도 간  리   리고 지 못하  사람  만 거

든,  그  편  들어주고, 그가 그 리    도  도움  주라.52) 

여   한  민주  라고 하  개   집단  곧  하   

경계하고  한다. 그들에게  “민주 운동  본 동   쟁취 다.” 그리고 그들  

곧   쟁취해  민주 가   다고 주 하지만,  쟁취한 에 그들  

보여  행태    뿐 었다.     

그에게  태도  심 다. 그것  할    게 하고 그 결과 여  

 게 한다. “ 할  겨 리지 말라.  하고 여하여, 죽  

리  룩  라.” “”

 항 다. 

할 상   하고 지 못한 것에 항하  비폭  원  지 라고 

한다. 러리 도   하 지만 ‘도에  ’  격  망  하

 것 에 가 다. 

란 다  견에 동 하지  것만  뜻하  것  니라 생과 험 감 가 동

어  한다. 

< 하라>가 말하  공  상   계  빈 격    

 우리 시  경우에도 당연  우  상 다. 그러  그 에  민  체

  타   삼  것에 해 우리  그보다  한 내 ,  동

 빈민  가  고 다.  우리에게도 타    

상   지만 그  공  하 란 어 운 편 다. 라 에 한 미  

사개 에 한 도 마 가지다. 

“우리  들에게 지 량 비, 에 한 시, 에 한 경시,  망

각 , 만  만 에 한 지  경쟁만   지평  시하   언  매체에 맞

52) 같  , 15쪽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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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한 평  ”53)

6. 우리 시  사

(1) 사  과  

 한  그것  원  병  한  특   라고 볼  다고 해도 그것

 한  본질 거  고 라  주 도 할  없지만, 한   만  

니라    강변하  주 에도 할  없다. 

에  한  한  병  독  신 에게  많  생한다고 했   독 가 

한  라  미가 니라 한  독 가 특별하다  미  함 하  것 지도 다. 

그리고 그 특별하다  것  도리어  통 탓 지도 다.    그것  당

한 사 계 질 가 한  낳 리라. 에 해 본래  가 도  었다   

강 하여 하  도   지만  가 가진 지  역사  

 시한 것 다.  한  병에 한 에  언어  학    

사상  에  행해지   가 한 우리 실  에 과하지만 어  

에 든 어도 병  원   한  할  없다.   

 통과 하여 식 에  통곡  하거  결 식 에  신  어 니가 우  

것  과 한  포함하  라   한  보고, 그러한  었

에 시  경  가 했고  경 과 함께 그러한  어 시  경

가 몰락했다고 보  견해가 다.54) 그러  러한 주  가 욱 강 했  시

에 경  룩 지 못했 가  할  없다. 한 식  통곡  한 미

 라 보다도 과시  것 거  감  과  것  도 다. 통곡하 커  

하  다  라  식   하지  것 라고 할  없  다.  

등  죽  맞   하지  민 란   없다. 통곡  과 마 가지  

  하  뿐 다.   

(2) 사  극복과 사

사   여  한 다. 여   비 한 가  본   향  사

  사 에  도  죄  여겨 다.  사실  사  상  

에  당연  공 어  하  것 지만 여   가 ‧가 하고 사 하  

가  사 에  공     탈 었다. 

 본과 달리 한 에  여  결  해도 신   지하  것  보고 여

 사  지 가 다고 생각하  경향  다. 그러    시하고 여  

시한 탓  에 여  사  지  향상과   상  없다. 본  지  보

라  것도 마 가지  가  질   한 편 었  뿐 었다. 

 후 근  미  가 에 도 여비  지 가 변하지 다. 도리어 가

계  계승   가  삼  여  에 욱  등  사   그

53) 같  , 39쪽. 

54) 하 , 한   미  지향 , 진 , <한   연 >, 학과 실사, 2004, 97쪽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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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었다.  여  여   등  주 하 도 했지만 특  엘리트 계  

라고 하   틀  게 변하지 못했다. 그런 여 들  여  도시  동

여 과  리    본 에 어  여   빚었  

뿐 었다.   

들  간 공동체  사 ‧  생  든 에  들  지  계  고집하  

, 여 들   그러한 태도에 해 결  다지고 다. 신에게 주어진  행하

 한편, 가  지  실  들에게 폭 하고  것 다. … 당  시  청

고  것  들  심주  가  지  포 하고  변  

하  것 다. 여    같  변  사 에 했다.  그것  하고, 

지  동  여 들  고해  삶에 해  껴  한다.55)  

7. 맺 말

  리말에  우리 시  가  원  계  보편  가 니라 

 식생   등 특 한 내  러싼 것 라고 했다. 한 사   

그 게 할  가에 해  얼마든지    , 어도 트 에 

한 한   보  우리  가 얼마   심 지    다.56) 

20  엽 우리  트  동병상  라   당시 <월 망 사>가 트

러  에  짐 할  다. 그  1909  본에 해 가 었다가 1949  다

시 간행 었다. 그것  해  당시에도 여  트  우리에게 동병상  라  뜻

했다. 당시에  우리  트 만  니라 시  여러 라  식민지에  독립하여 새 운 

가  만들  해 연 해  한다  생각  한 도에도 뿌리 었다.  

그러  그 후 우리 독 들에게 그  미해 다. 니 어  험한  었다. 냉

 후 시  미 과 동지  었다. 지  러운 도 신비 하  

도도 6.25에 해 립 었다   시했다. 욱 험시  것  월  포함한 

사 주  가들 었다. 그 라들  한과 마 가지  우리  었다. 그래  1954  

승만  트 에  식민지 쟁  루  프랑  해 병  하겠다가 했다. 

행 지 다행 지 당시에  거 당했지만 1965  마 내  에 해 병  했

다. 프랑 에 해 트  망한 것  동병상    프랑  그리고 미  

해 병  한 것 었다. 

승만  비 한 당시 집 에게 식민지 에 한 한  식 라도 었 ? 

한  트 에 병  했다   없지만  원  등  한 것  하니 한  

트  에  쟁  다고 할  다. 쟁  언  어  항상  것 라  

에  그 체   삼지 다고 해도 트 에  한  미  상  하게 

민간 들  학살했고 많  쟁 들  겼다  것   죄 러운 다. 강

에 본  포 에   포 들  본  간 보다  간   지독

한 들  억한 것 럼 말 다. 내가 그동  만  월  병 사들  든 든 

55) 마  리, 미, < 한 과업>, 

56) 1968  학생운동에 해 도 마 가지다. 당시 한 에  진보  지식 들에게도 그것  별 계  

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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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  사람들  극단  했다. 그들  병  그러했 지 병 후에 그 게 

변했 지   없지만 신들  병 후 그 게 었다고 말했다. 월 에 갔  그 20

들  40-50 가 어 주 가  20 말  한  사  말 해 다. 


